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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제목: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보고 듣게 

되는 일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우리가 듣고 보게 될 것들을 

사도요한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우리도 영 

안에서 그가 듣고 본 것들을 듣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후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들은 것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하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깜짝 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용모에 대하여,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그가 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는 스물네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불타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그때에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7 년 대 환란 동안 지상에 쏟아질 진노의 

심판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겻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리라.” 

 

     그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는 또한 천천이요 만만의 천사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의 찬양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어린양이 봉인들을 열 때에 지상에 

나타나는 진노를 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열 때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쨰 봉인이 열릴 때, 붉은 말이 나와서 온 

땅에 전쟁으로 인해 서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창백한 말이 나타나며 

그 뒤에 사망과 지옥이 따르며 그때에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을 보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옯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온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읹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이 일 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 

환란에서 나온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이어 그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호리병 

재앙들을 통해 지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심판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심판,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는 심판,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됨으로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는 심판, 

하늘에서 쑥이라 하는 별이 떨어짐으로 물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 

전갈들이 지닌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로 인해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심판, 이억의 

기병대들로부터 나오는 제신스와 유황과 불과 

연기로 인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당하는 

심판 등 후 삼년 반 동안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휴거되는 성도들도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을 보면서 7 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